
제 권 호2026. 8. 9                                 117 32
주일1부 묵상 예배( )

오전 시 분                               인도7 30 윤정호목사:

예배의부름 ····································································인  도  자 
송      영 ····································································찬  양  대 
찬      송 서서 * ···················· 장 11 ····························다  함  께 
성 시 묵 상 ····················· 헌당예배 109. ·····················다  함  께 
고백의기도 ····································································다  함  께 
사죄의선언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찬      송 앉아서 * ················ 장 284 ···························다  함  께 
기      도 ····································································정은재집사 
찬 송 묵 상 ···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김명린집사( , ) ···다  함  께 
봉  헌  송 서서 *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함  께 
봉 헌 기 도 ···································································· 담 임 목 사
교 회 소 식 앉아서 * ························································· 담 임 목 사
찬      양 ··············저 영광의 주를 보라 ··············샬롬찬양대 
찬      송 ··························· 장 637 ···························다  함  께 
성 경 봉 독 ·······스바냐 구약 3:14~20( P.1308) ······· 담 임 목 사
말 씀 선 포 ········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 】········ 담 임 목 사
말 씀 묵 상 ····································································다  함  께 
성도의교제 서서 * ···················· 장 55 ····························다  함  께 
축      도 ····························송영 ···························· 담 임 목 사

오늘의 말씀 김승학 목사/ 

스바냐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3:14~20 / 

성령강림절 후 열한째 주일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
기독교학교주일
교회창립주일

주일2부 전통 예배 ( ) 오전 시                인도/ 9 황성훈목사:

찬      송 ··············· 장 11, 284, 325, 55 ··············다  함  께 

교      독 ····················· 헌당예배 109. ···················다  함  께 

기      도 ································································천세동장로 

찬      양 ······················감사드리세 ·················호산나찬양대 

주일3부 세대통합 예배 ( ) 오전 시 분         인도/ 10 30 권훈목사:

찬      송 ····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은혜 아니면, 284, 325, ··다  함  께 

기      도 ································································심재창장로 

찬      양 ·················주는 우리의 요새 ·········글로리아찬양대 

파송과위탁 ································································다  함  께 

인도자 :

회  중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
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 .

주일4부 열린 예배 ( ) 오후 시                 인도/ 12 담임목사:

경배와찬양 ·····························································소리엘찬양단 

목 회 기 도 ································································인  도  자 

내주기도 :† 부 이재특 집사 부 권중익 장로 부 김신호 장로 - / - / - Ⅰ Ⅱ Ⅲ

      청년예배 정다은 청년 찬양 이명수 집사 수요 김율리 권사  - / - / - 

이달의 강단 꽃장식 :†  강성갑 신미영 김종관 최희숙 조재일 장애영 조정흠 조동흠 강문희 김명옥

월 예배위원 8 - 예배 시작 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10 . 

구분 안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

Ⅰ 이종길 권영민 김경희 이춘배 장민수 성춘선
정영수 김종관 권대기 권오덕

길건성 박수권 정휘동 조대웅

황병락 사봉권 이국환 박영재

Ⅱ 심재창 이인섭 이정필 서필화 조주락 김미정

Ⅲ 신동현 김인택 임은주 이경자 김종관 임은주

Ⅳ 최종일 이경현 한상희 김정란 김인택 민영미

주일5부 청년 예배 ( ) 오후 시 분/ 1 45

경배와 찬양 하느래워십 기도 조현상청년- / - 

설교 에스더 구약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 - 4:13~16( P.754) / / 최성수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 시  3 교회창립 주년 감사음악예배( 117 ) 인도  권훈목사:

찬송 기도 권오규장로- 482, 54 / - 음악부장( ) 찬양 호산나찬양대 / - 

설교 시편 구약 의인의 장막에서 나는 소리 - 118:14~16( P.889) / / 담임목사 

수요오전예배 오전 시 분/ 10 30

경배와 찬양 예음찬양단 은혜나눔 조재복집사- / - 

설교 사무엘상 구약 소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터 - 17:1~3( P.434) / 93. - / 담임목사 

수요저녁예배 저녁 시 분/ 7 30

경배와 찬양 르비딤찬양단 기도 이은주권사 은혜나눔 송인숙성도 찬양 다비다찬양대- / - / - / - 

설교 사무엘하 구약 시므이 다윗을 저주한 사람 - 16:5~8( P.488) / 145. - / 담임목사 

묵 상 노 트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 스바냐 “ ” ( 3:14~20)

1.

2.

구원을        하는 교회 (14~17)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남 유다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지만 )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완전히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

셨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구원을 선포하신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 .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 교회가 기쁨으. 

로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우리 교. 

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왔는가?

       을 받는 교회 (17~20)

묵상을 위한 질문 비록 남 유다가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고귀) 

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생. 

활이라는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절기에 치욕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시켜 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을 받게 하셨다.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을 받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